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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양궁선수단이 6일 전국

장애인체전에서금메달 6개를명중했다

조장문은 이날 인천 계양아시아양궁장

에서열린제34회 인천전국장애인체육대

회 여자 양궁 리커브 개인 ARW2 50m와

60m 70m 개인종합에서금메달을획득

4관왕에 올랐다 또 30m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란숙은여자ARST 50m에서 정진영

여자 COM 30m에서각각금빛과녁을명

중했다

탁구에서는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금

메달리스트 김정길이 남자 복식에 이어서

개인전 TT4에서금빛스매싱을성공 2관

왕에올랐다

김세정은 조정 여자 개인전 AS 1000m

와AT 1000m에서금빛물살을갈라대회

2관왕을차지했다

볼링의 심재필박명준(2인조 TPB3)

조미경조성덕(2인조 TPB1011) 조도금

메달을획득하였다

심재필(TPB3시각광주시장애인볼링

협회)은 전날 볼링 개인전에서 울산의 이

재윤을 759747로 가볍게 누르고 금메달

을 목에 건데 이어 이날 박명준과 2인조

TPB3에 출전 금메달을 추가했다 조미

경조성덕도 2인조 TPB1011에서 금메

달을획득했다

사격에서는 김정남(SH1광주시사격연

맹)이 권총 25m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수

확했다

단체종목에서는전남이남자축구 11인

제 IDD 준준결승에서충북을 21로 따돌

리고 4강에 진출했다 농구도 남자 IDD

준준결승에서충남을 4931로물리치고 4

강에안착했다

전남장애인역도의간판김인숙이장애

인 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

관왕에올랐다

김인숙은 역도 여자 66급 스쿼트 청

각장애 DB 경기에서 85을 들어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또 데드리프트

청각장애 DB에서는 95을 성공해 동메

달을 추가했다 두 경기를 합한 파워리프

트종합청각장애DB에서 180으로정상

에올랐다

유도의 윤상민(은광학교)은 73급 시

각장애오픈에서경북의박광문을기권승

으로제압 금메달을목에걸었다

조정에서는 최연자(전남장애인조정연

맹)가 여자 개인전 LTAPD 경기에서 6

분41초67로금빛물살을갈랐다

한국 육상의 대들보 박영순(덕수학교)

은 800m 한국신기록(2분49초49)에 이어

15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박영순은 전날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에서 열린 육상 여자 1500m T20(지적장

애) 경기에서 5분55초47로가장빠르게결

승선을 통과했다 박영순은 7일 400m T

20에서 3관왕에도전한다

김금희는역도여자 55급웨이트리프

팅(절단및기타장애) 경기에서 68을들

어올려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파워리프

팅과 벤치프레스종합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유나와 박영철(전남장애인댄스스포

츠)은 댄스스포츠혼성라틴삼바 Class1

2(휠체어)에서환상의금빛춤사위를선보

였다 전남은 좌식배구에서 단체종목 출

전사상첫 4강에진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여자 양궁 조장문 4관왕 금빛 과녁

사상첫4강에진출한전남좌식배구팀이6일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열린제34회장애인체전좌식배구준결승전에서충남에03

으로아쉽게패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제공>

탁구김정길조정김세정金

전남역도김인숙금빛바벨

150만광주시민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축제가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8

일부터 10일까지사흘간제26회 광주시

장기생활체육한마음축제를진월국제

테니스장등에서연다

축제는 생활체육활성화를통해 경기

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

용 건강증진을위해마련됐다

축구배구배드민턴플로어볼 등 16

개 종목에 모두 5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참가해평소갈고닦은기량

을선보인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축제

에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며 단순체육행사가아

닌시민화합과친목을도모하는장으로

만들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생활체육동호인축제내일개막

16개 종목 5000여명 참가

미국경제전문지포브스는 6일 최근

1년간미복싱슈퍼스타메이웨더가 1억

500만 달러(약 1142억원)를벌어들여전

세계운동선수 가운데최고수입을기록

했다고밝혔다

연수입이 1억 달러를 넘는 스포츠 스

타가탄생한것은 골프황제타이거우

즈(미국)에 이어 메이웨더가 두 번째다

매년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2012년(3위)을 제

외하면 2001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놓

치지않았다그러나올해는 6위(6120만

달러)에머물렀다

경기를뛴시간대비로따지면메이웨

더의 시급은 우즈를 압도적으로 넘어

선다 메이웨더는 지난 1년간 단 2경기

만을치렀는데승리로장식하는데걸린

시간은총 72분에불과했다

2위에는 8000만 달러(약 870억원)를

벌어들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

두(포르투갈)가올랐다

최근 1년간최다수입운동선수

1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미국복

싱) 1억500만달러 2크리스티아누호날

두(포르투갈축구) 8000만 달러 3르브

론제임스(미국농구) 7230만 달러 4리

오넬 메시(아르헨티나축구) 6470만 달

러 5코비 브라이언트(미국농구) 6150

만 달러 6타이거우즈(미국골프) 6120

만 달러 7로저 페더러(스위스테니스)

5620만 달러 8필 미켈슨(미국골프)

5320만 달러 9 라파엘 나달(스페인테

니스) 4450만 달러 10 맷 라이언(미국

미식축구) 4380만달러 연합뉴스

복싱메이웨더 우즈 제치고소득 1위

연수입 1142억원

 인천 장애인체육대회


